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09.01 

글로벌 칫솔시장 공략, K-제조업의 힘 ‘비비씨’ 

▶ 바이오, 언택트 수혜 속에 전통 제조 기업으로 IPO 도전장 

▶ 미세 칫솔모 기반 덴탈케어 NO.1 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 구축  

▶ 안정적 실적&신규 사업 확대로 기업가치 향상 기대감↑ 

 

<2020-09-01>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더욱 빛났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세계 각국에서 방역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데 비해, 생산 시스템이 갖춰

진 우리나라는 수급에 어려움 없이 수출까지 이어졌다.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성장동력인 제조업

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대미문의 감염 바이러스 여파로 현재 공모시장의 키워드는 바이오와 언택트로 쏠리는 분위기다. 

다만 제조업의 회복이 주요 경제지표의 활기를 되찾아줄 요소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러한 가운데 기업공개에 나선 비비씨가 IPO 시장에서 제조업 부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비비씨는 미세 칫솔모 제조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목표로 1998년 개인사업자 형태로 시작한 사업은, 합성 모노사 기반 덴탈케어 소

재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이제는 연매출 310억 원을 넘어서는 

국내 NO.1 덴탈케어 강소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안정적인 성장은 피앤지, 콜게이트, 유니레버 등을 필두로 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탄탄한 파트너십

이 기반을 이뤘다. 전체 매출 중 해외수출 비중이 78.5% 수준으로 글로벌 탑티어 생활용품 기업

에 대한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외형성장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건강과 직결되는 산업 특성상 고객과의 상호 신뢰가 필수 사항으로 꼽히고 있는데, 유수의 글로

벌 기업들과 장기간 협력관계가 구축된 점은 그만큼 품질경쟁력이 입증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 일본, 독일 등 전세계 20여 개국에 자사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미주, 오세아니아 중심으

로 테이퍼모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수출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본업인 덴탈케어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작한 마스크 분야가 신규 매출원

으로 가세한 점도 주목된다. 정전 멜트블로운 부직포 필터(MB필터)를 활용해 자체 생산한 보건용 

덴탈 마스크가 6월부터 공급을 시작했고, 현재 확정된 수주 물량을 보면 지난해 매출 규모의 25% 

가량인 80억 원이 2020년에 새롭게 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비비씨 마스크는 소재 생산공

정에서 특화된 덴탈케어 소재 기술을 적용, 타제품 대비 월등한 수익성까지 겸비하고 있다. 

 



 

 

IR큐더스 관계자는 “비비씨는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대비 20% 가량의 실적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도 K-제조업의 저력을 증명했다”며 “주력사업인 덴탈케어 분야에서 미주, 오세아

니아 등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신규 사업인 마스크 매출 가세까지 더해져 중장기적으로 기

업가치는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문의 :  비비씨  박성후 대리 070-4900-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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